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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ontextual site model and proposal  

Unit Master: 

홍재승 Jaeseung Hong 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의 김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였다. 

정림건축 근무 후 네덜란드의 베를라헤 인스티튜트(Berlage Institute)에서 수학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디플로마(DIPLOMA)를 수여받았다. 실무 경험으로 라울 분쇼튼이 

운영하는 런던의 도시 연구소 코라(chora)와 플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 Architects) 건축, 이안심슨 아키텍츠(Ian 

simpson Architects)에서 활동 후 귀국. 정림건축과 아키플랜에서 디자인 부분장을 지냈다. 2017년도 플랫/폼으로 

독립하여 [풍경, 반풍경 그러나 알레고리]란 주제로 도시의 문맥과 자연요소를 건축설계의 지평으로 끌어드리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 스누피가든, 파주 카라더봄센터 등이 있다.  

홍재승 교수가 운영하는  ‘건축 공간 스튜디오’는  공간을 주제로 구축의 방식을 매우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확장, 

발전시킨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공간 이야기성을 구현하는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쉽게 건축의 본질적 이해와 

원리를 연구하게된다. 1년 과정으로 완성되는데,  1학기는 ‘수평건축공간’, 2학기는 ‘수직건축공간’을 설계한다. 

 

 



 
 

 

 
Image  Domino style model scale 1/100 

Unit Agenda: 

주제//본 스튜디오는 건축의 구성, 기능, 건설의 합리성은 생산의 기본요소를 이루며, 생산은 보편적인것에 반하여, 
공간성에 대한 탐색과 공간 구축언어의 추구는 ‘시로서의 건축’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공간의 시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고, 탐구한다. 

- 본 스튜디오는 ‘건축 공간’이 아닌 ‘공간 건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달리 말하면 기능 언어로의 공간을 배제하며, 
공간 언어로 구축된 건축을 탐구한다. 

- 본 스튜디오는 공간건축의 단어를 습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휘로 또 문장화하여 건축의 이야기성을 추구한다. 
‘공간의 이야기성’ (Narrative structure)은 행위를 포함하고, 시간을 함유한다. 그것은 교향곡처럼 질서가 잘 잡힌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의 체험이다. 

- 본 스튜디오는 평면 짜기를 거부한다. 2차원의 평면 체계에서 기능을 배분하고 동선을 논하는 기존 설계 방법론과 
대비하여, 평면도, 단면도, 등각투상도, 투시도, 모형을 연계한 모델링(레빗) 기반 ‘공간 디자인툴’을 구축한다. 

 - 본 스튜디오는 건축이 도심 속에 매스 설계와 공간의 박스 설계를 거부한다. ‘공간면’(우측면, 좌측면, 윗면, 아랫면)과 
선적 요소인 ‘기둥’을 이해하고, 이들의 조합 방식을 통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한다. 공간은 솔리드 면(벽 
등)과 보이드 면(유리 등)으로 나누고, 빛과 재료는 공간속의 오브제로 작용한다. 

- 본 스튜디오는 사람의 움직임에 맞추어 시퀀스 설계를 한다. 선적 운동(역동상태)과 멈춤(정지상태)의 조합은 
직선이동, 대각선이동, 오르기, 내리기, 돌기 등으로 공간경험 의도에 맞도록 설계한다. 

- 본 스튜디오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에 맞추어 공간을 설계한다. 시간의 연속적 경험을 통해 공간의 위계를 도시의 두 
가지 대비적인 컨디션 (수평 도시, 수직 도시)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다. 

- 타 예술 장르와 건축을 비교하여, 음악(듣다), 문학(읽다), 춤(추다) 영화(스크린 보다), 미술(캔버스 보다), 조각(오브제 
보다) 건축(공간 보다)으로 나누고, 분야별 시나리오 구성 방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탐구한다. 보는 차원을 넘어서면 
몸과 정신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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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ITE: 노들섬 동측부지 60Mx60M 

건축 박물관  _ 수평/자연 건축공간 프로토타입 
 

공간 자체가 전시의 주제성을 가지고 공원, 물가의 수평적 자연 환경에 적용된다.  

대지: 노들섬 동측 부지  

영역: 건축 영역 60mx60m + 외주부는 외부 공간으로 폴리와 연계 

규모: 지상2층 지하2층 (주차장 지하 2층) 

용도: 건축 박물관 

공간의 시나리오의 설정: 예) 건축 공간 이야기의 시나리오는 1 서막 > 2 발단 > 3 전개 > 4 전환 > 5 가속> 6 

절정 >7 결말 기본 7단계로 구성. 더 다양한 단계설정이 가능하며, 각 단계를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가능 
 

결과물// 도면: A1으로 출력, 12~16장 정도로 핀업형식으로 프리젠데이션. (평입단면도, 등각 투상도, 투시도) 
모형: 도시꼴 1/400~1/500, 건축꼴 1/100~1/200, 공간꼴 1/20~1/30의 3가지 유형의 모형 만들기 
건축꼴 1차모형 - ‘도미노 형식’ 모형으로 작성하는데, 수평면(선), 기둥(점), 동선 면(계단, 경사로)으로 구성 
건축꼴 2차모형 - ‘도미노 모형’ + 수직면(공간면) 사용, 최종적으로 색 (원색, 중간색)과 재료(물성)를 적용 
 
workshop 01: 음악의 공간화 (시나리오 연구) 
연주곡(10분이내)을 듣고, 음악의 선율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으로 구축   
 
workshop 02 건축 공간의 어휘 스터디 
 현대건축의 사례 중 시나리오에 부합되는 공간 어휘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seminar 01 데 스틸(De Stijl) 건축 1917-1931 연구 
슈뢰더 하우스 1924 (Gerrit Thomas Rietvelt 1888~1964) 
반 되스브르크 하우스 1929 (테오 반 되스브르크 188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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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공간면을 이용한 드로잉   

 
 
seminar 02 도미노 시스템 1915 / 현대건축의 5 원칙 1926 / 현대건축의 4 구성 연구 
1구성 - 빌라 라로슈 1923                   2구성 - 빌라 슈타인 (가르슈) 1927  
3구성 - 빌라 슈투트가르트 1927        4구성 - 빌라 사보와 1929-31 

 

Unit 지원자들에게 알림  

‘공간건축 스튜디오’는 도시적 리서치와  다이어그램적 건축을 지양하고, 건축의 최종적인 산물인 도면과 모형 작업에 

집중할 것 입니다. 추상적 개념과 글보다도 ,여러분이 의도하는 공간이 구축되고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1학기 동안 설계실을 본인 삶의 중심으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지원자를  바랍니다.  

설계는 2차원의 캐드(CAD) 사용을 지양하고, 레빗(Revit)을 이용한 3차원 모델링 공간 설계툴을 경험하고 도면과 

투시도를 연동하여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레빗 소프트웨어를 

익숙하게 다룰수 있다면 스튜디오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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